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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비욘세(38), 도널드 글러버

(36), 추이텔 에지오포(42), 제

임스 얼 존스(88) 등 스타들

이 영화‘라이온 킹’의 성우

로 나섰다. 

‘라이온 킹’의 주인공이자 

프라이드랜드의 왕‘무파사’

의 아들‘심바’의 목소리는 

도널드 글러버가 맡았다.‘스

파이더맨: 홈커밍’과‘마션’으로 눈도장을 찍은 글

러버는 제61회 그래미 어워즈 2개 부문 수상, 제74

회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수상 등 세계 영화제에

서 32개 부문을 수상했다. 배우 외에 가수, 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심바’의 소꿉친구이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심바’

가 자아를 되찾고 왕의 자리에 다시 오르기까지 옆

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날라’의 목소리는 

팝스타 비욘세다. 비욘세는 그래미 어워즈 17회 수상

뿐 아니라 세계 영화제 70개 부문에서 수상했다.‘라

이온 킹’OST에도 참여했다. 

프라이드랜드의 왕‘무파사’의 동생이자‘심바’의 

삼촌으로‘무파사’의 자리를 차지하는‘스카’의 목

소리는‘닥터 스트레인지’의‘모르도 남작’에지오

포가 맡았다. 2014년 브래드 피트가 제작한 영화‘노

예 12년’으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휩

쓸며 주목 받았다. 

‘라이온 킹’은 왕국의 후계자인 어린 사자‘심바’가 

삼촌‘스카’의 음모로 아버지를 잃고 왕국에서 쫓겨

난 뒤, 죄책감에 시달리던 과거의 아픔을 딛고‘날라’

와 친구들과 함께 진정한 자아와 왕좌를 되찾기 위

한 모험을 그린다. 17일 개봉한다.

비욘세·글러버 …  ‘라이온 킹’ 럭셔리 성우들

그룹‘신화’이민우(40·사

진)가 술자리에서 여성을 강

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

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신사

동의 술집에서 연예계 동료

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후 지구대

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속사는“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

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

라며“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

해를 풀었다”고 해명했다. 또“강제추행 자체가 없

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며“이민우는 사실 여부

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

각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

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양측이 합의했어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사진)이 글로벌 팬 커뮤니티를 열

고 세계 팬들과 소통한다.

방탄소년단은 1일 공식 팬카페와 SNS 채널을 통

해“공식 팬 커뮤니티인‘BTS 위버스’(Weverse)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BTS 위버스’는 방탄소년단과 팬클럽 아미(ARMY)

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류의 장이다. 방탄소년단과 팬

이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고, 방탄소년

단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영상과 이미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은 웰컴 영상을 통해“‘BTS 위버스’는 

저희와 아미 여러분이 소통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공간”이라며“저희의 다양한 모습이 선공개와 독점

으로 제공되는 등 새롭고 차별화된 기능으로 여러분

을 만나게 돼 기쁘고 기대된다. 앞으로‘BTS 위버스’

에서 만나자.”고 전했다.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를 제공하는 멤버십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다. 앱을 실

행하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으며 플랫폼 내 모든 콘텐츠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된다. 방탄소년단 위버스 앱은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

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방탄소년단, 공식 팬 커뮤니티 개설

▲ 왼쪽부터 비욘세, 도널드 글러버, 추이텔 에지오포, 제임스 얼 존스


